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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대응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 간담회

- AI 기업, 정보보호학계 및 산업계, AI 보안전문가와 ‘미토스’ 등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활용 관련 국내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

통부”)는 5월 8일(금)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

혔다.

  최근 美 앤트로픽과 오픈에이아이社는 고성능 보안역량을 보유한 자사의 

최신 AI 모델을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 【앤트로픽】 Mythos 기반 ’Project Glasswing‘ 프로젝트(‘26.4), 

【오픈AI】 GPT-5.5-Cyber 기반 ’Trusted Access for Cyber‘ 프로젝트(26.2.)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국 CISO(약 3만여 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 보안

대비태세 점검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4월 30일에는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비 기업 대응 요령 및 CEO 행동 수칙’을 추가로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보안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SKT,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참여기업과 주요 AI 기업,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을 비롯한 AI 보안 분야 학계 

전문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주요 정보보호기업 대표, 주요 

기업 CISO 등이 참여하여 각자 분야에서의 AI 모델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참석자들은 AI 보안모델의 영향에 대해 사이버보안 분야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라는 견해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어 우려가 과도하다는 의견 등 

평가는 엇갈렸으나, 미토스 등 고성능 AI 기반 사이버보안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단기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의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 노력과 함께, AI로 인한 사이버 위협을 AI 보안역량 

강화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AI 보안주권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이슈로 인해 우리 사회 정보보호 패러다임도 이제 

AI기반 보안으로 대전환을 더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국내 AI 

보안 특화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 전 분야에 제로트러스트 철학

의 확산, 양자보안 등 원천적인 방어체계 확립 등 관련 대응방안을 각 분

야 전문가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책임자

정보보호산업과 담당자

   

http://www.korea.kr

